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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물은 신비롭다. 더없이 순수하고 소박하다. 프란치스꼬 

성인은 물을 가리켜 “정결하다”고 하였다. 마치 자신은 아

무런 주장도 욕심도 없는 듯하다. 남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맑게 씻어주고 생기를 돋아주는 무아의 존재라 하겠다. 그

러나 깊은 물이 혼이라도 지닌 양 사람을 부르는 듯한 때

도 있다. 그 깊이가 얼마나 신비롭던가. 그 깊이의 저 속은 

사람을 현혹하면서도 무언지 무서운 경이로 가득할 것만 

같다. 물이 어떤 때는 세찬 급류가 되어 밤낮을 콸콸 흘러

내린다. 또는 소용돌이치면서 빨아들인다. 물에서 어두운 

힘이 우러나와 사람을 겁으로 사로 잡을 수도 있다. 

  물은 신비롭다. 소박하고 맑고 욕심이 없다. 더러운 데를 

말끔히 씻어주고 메마른 데를 축여주기 위해 있다. 그러나 

알 수 없고 불안하며 어두운 힘이 있어 멸망으로 미혹하는 

것 또한 물이다. 물은 그래서 생명도 싹트고 죽음도 부르는 

신비로운 본원의 비유이다. 그토록 분명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생명 그 자체의 비유라 하겠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물을 가지고 하느님 생명과 은혜의 

표징과 그릇으로 삼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세례에서 우리는 일찍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묵은 사

람이 죽어 물에 묻힌 뒤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

어났다”. 

  또 “거룩한 물”인 성수로써 이마와 가슴과 두 어깨를 찍

으면서 십자성호를 긋는다. 즉, 헤아릴 수 없고 맑고 순박

하고 생명을 낳는 대자연의 근원 요소이자 초자연의 생명 

요소인 물, 은혜의 표징이며 도구인 물로써 우리는 성호를 

긋는 것이다. 

성수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시편 19, 8. 9. 10. 15)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 

    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 

    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 Your words, Lord, are Spirit and life. 

                                             (Psalms 19:8, 9, 10, 15) 

○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decree of the LORD is trustworthy, giving  

    wisdom to the simple. ◎  

○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rejoicing the  

    heart; The command of the LORD is clear,  

    enlightening the eye. ◎ 

○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true, all of them just. ◎ 

○ 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thought of my  

    heart find favor before you,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16 (다해) 연중 제3주일 



 

본당 소식 

▶ 반장 월례모임 

    일시 :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5년 첫 울뜨레야 모임 

    일시 :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2층 유아방 

 

▶ 요셉회 모임 

    일시 :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2월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주일학교 공지 

    가족미사 후에 성전에서 성가와 미사곡 연습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가족미사에 참례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은 미사 후 성전에 남아서 함께 성가연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0-15분 정도 진행됩니다. 

    성가연습 후 바로 주일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성가연습을 통하여 모두가 미사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 설(구정) 미사 

    일시 : 1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2월 2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1년동안 사용할 

    본당 전례 초와 가정용 초를 축복합니다. 

    일시 : 2월 2일(주일), 교중미사  

    신청 : 1월 31일(금)까지 

    제대 초 $20, 가정용 초 $20(2개) 

    개인이 구입한 초도 가져오시면 축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미사 밴드 음악봉사자 모집 

    가족미사(주일 9시 30분)에 함께 하실 음악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로 보컬, 기타, 베이스,  

    키보드가 가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 김 크리스 레지나 ☎ 213-327-6427 (text) 

             유기성 안드레아 ☎ 310-363-5720 (text)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교  무  금  $    6,520.00  

주일헌금  $    3,134.00  

감사헌금  $    1,000.00  

매일미사책  $      455.00  

합      계  $  11,109.00  

고미용 김광자 김병조 김상기 김성택 김원호 김은주 

김재희 김종훈 김철민 박건양 박정화 박진숙 손영희 

송인선 신순철 우영희 이욱재 이태옥 임종택 전지윤 

정동호 최승진 한길선례 황지영    


